


이 프로젝트는 영상 설치 미술가이자 영화감독으로서 임흥순이 이룩해 온 세계, 즉 ‘스크린이라는 

시공간’에 중점을 두고 임흥순 작품의 예술적 성취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주제 중심의 분석에 

편중되었던 기존 비평의 경향을 확장하여 임흥순의 작품에서 서사와 이미지 연결의 고유성 및 

창조성을 구명할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연구의 결과물로서 이 책의 구체적 목표는 임흥순의 

작품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으며, 따라서 무엇을 (다시) 보아야 하는가를 제안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작품의 창작 원천으로서 임흥순 세계의 본질을 

제시함으로써 그 진입로를 밝혀두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는 임흥순이라는 복합 다면체 

내부의 길을 찾고, 트고, 내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유 방식으로서 이미지 중심의 서사를  

탐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적 구조물 곳곳을 무한히 연결해 나가는 신경망을 그리는 

일이나 다름없다. 여기 담긴 글과 자료를 통해 이 연구가 조명하는 임흥순의 세계는 우선 이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임흥순 콤플렉스』는 임흥순의 대표 작품 일곱 점에 대한 연구분석, 임흥순의 세계와 

그의 작품에 관한 네 편의 비평글, 그리고 아카이브로 구성된다. 우선, 대표 작품 연구분석인 

〈하이라이트 7선〉은 활동 시기와 주제에 따른 주요 작품 해제를 통해 임흥순의 작품 세계를 

두루 개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책에 수록된 연보의 시기 구분에 의거, 임흥순이 

본격적으로 영상 설치 작업을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강약을 두어 

총 일곱 점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전・후반에 〈내 사랑 지하〉(2000)와 

〈꿈 Ⅰ Ⅱ〉(2008/2009)를, 2010년대 전・후반에 〈숭시〉(2011)와 〈교환일기〉(2015-2018)를 배치하였고, 

2020년 이후의 최근작으로는 〈좋은 빛, 좋은 공기〉(2018/2020), 〈포옹〉(2021), 〈파도〉(2022)를 선정하였다. 

각 해제에 이어서 해당 작품에 대한 주요 시퀀스 스틸과 작가노트, 프로덕션 크레딧으로 구성된 

아카이브를 함께 제공하였다. 일곱 편의 해제는 이 책에 담긴 비평문과 공명하면서도 그 내용과 

형식 면에서 독립된 개체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한 편의 조밀한 분석적 시론의 형식을 띤다. 

          다음으로, 임흥순의 예술 세계를 집약적으로 분석한 네 편의 비평문을 통해 본 연구의 성과를 

핵심적으로 개괄한다. 남수영과 곽영빈은 기존에 임흥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경험을 토대로 

확장된 작가론을 펼친다. 현지연과 아디나 메이는 미학적, 정치적 에세이 형식의 작품론을 선보인다. 

네 편의 글이 상호 교차하며 직조해 내는 사유의 불꽃들이  임흥순 콤플렉스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 1998-2023〉에는 연보, 작품 및 출판물 목록, 작가 이력 등을 정리하였다. 

이 자료는 향후 본격적인 ‘임흥순 아카이브’ 구성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연도를 붙여 한정한다. 연보는 26년에 걸친 임흥순의 궤적을 연도별 사건, 활동, 주요 전시, 작품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서 해당 기간을 총 여섯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특징을 

서술하였다. 작품 및 출판물에 관련해서는 199점에 달하는 전체 작품을 목록화하고, 그와 별도로 

작가의 저술이나 창작물에 해당하는 16건의 출판물 목록을 제시하였다. 또한 작가 이력과 함께 학술논문, 

비평, 주요 인터뷰 등 참고문헌 목록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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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빛, 좋은 공기(2020)
단채널 2K 비디오, 컬러/흑백, 5.1채널 사운드, 110분

포옹(2021)
단채널 FHD 비디오, 컬러, 5.1채널 사운드, 75분 19초

파도(2022)
3채널 FHD 비디오, 흑백/컬러, 5.1채널 사운드, 48분 40초
이미지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내 사랑 지하(2000)
단채널 6mm 비디오, 컬러, 사운드, 17분 16초

꿈 Ⅰ Ⅱ(2008/2009)
사진을 활용한 단채널 영상, 컬러, 무음, 14분 26초

숭시(2011)
단채널 F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24분 26초

교환일기(2015-2018)
단채널 FHD 비디오(스마트폰), 컬러, 사운드, 64분
임흥순×모모세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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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순(1969년 서울 출생)은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활동하는 영상설치 미술가이자 

영화감독이다. 현대 예술로서의 다큐멘터리 영화와 공공미술, 개별 작업과 

공동 작업, 전시장과 극장 그리고 생활현장을 오가며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기획, 

제작해 왔다. 1998년부터 작가로 활동을 시작해 총 16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대표 개인전으로 2015년 미국 뉴욕 MoMA PS1에서 열린 《환생》, 2017년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작가로 선정되어 개최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2019년 더페이지갤러리

에서 열린 《고스트 가이드》, 2022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린 2022 타이틀 

매치: 임흥순 vs. 오메르 파스트 《컷!》, 2023년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열린 

《기억 샤워 바다》가 있다. 2002년과 2010년 광주비엔날레, 2015년 샤르자비엔날레

와 베니스비엔날레, 2016년 타이베이비엔날레, 2018년 카네기인터내셔널 등 다수의 

국제 미술행사와 영화제에 초대되었다.

         첫 장편영화 〈비념〉(2012)을 시작으로 총 여덟 편의 장편영화를 연출했고 

다섯 편의 영화를 극장 개봉했다. 〈위로공단〉(2014)으로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을, 〈려행〉(2016)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코리안판타스틱 관객상을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 주요 미술관을 비롯해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 노르웨이 스타방에르미술관, 

아랍에미레이트 샤르자 아트 파운데이션 등의 기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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